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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무쌍한 여름철 위험기상 대비를 위해

관측장비 총출동, 촘촘한 입체관측!

  - 하늘에서 바다에서 위험기상 현장에서 입체적 집중관측 시행 -

□ 기상청(청장 박광석)은 서해상, 남해상, 경기만, 수도권 일대에서 

여름철 위험기상 대비하기 위하여 △항공기 △선박 △기상관측

차량을 활용한 대규모의 입체적인 집중관측을 시행한다.

○ 6월 21일(월)부터 9월 28일(화)까지 약 100일간 △고층기상관측(덕적도,

동두천, 추풍령)을 시작으로, △기상항공기(나라호) △기상선박(기상1호)

△기상관측차량 등 이동형 기상관측장비와 연구용 기상장비 등 

관측장비를 총동원하여 집중관측을 수행한다.

□ 우리나라 여름철 날씨는 변화무쌍하며, 특히 집중호우의 경우 좁은 

지역에서 단시간 내에 강하게 발달하여 상황을 예측하기 어렵다.

○ 이번 집중관측을 통해 급격히 변화하는 기상 상황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 수치모델 개선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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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상의 관측자료는 편서풍을 따라 유입되는 공기가 서해상을 

지나면서 △온도 △습도 △풍향 △풍속 등이 변화되기 때문에

기상현상 예측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이에, 나라호와 기상1호를 활용하여 해상의 관측 공백 지역을 해소

하기 위한 입체 관측을 수행하여, 서해상에서 갑자기 발달하는 위험

기상에 대비하고자 한다.

□ 이번 집중관측 기간에 고층기상관측 횟수를 하루에 4회로 늘리고,

이동형 기상관측장비로 관측자료가 부족한 지역에서 관측을 수행하여

풍상측(서해상), 풍하측(서울·경기동부)의 공기 변화를 지상에서부터 

상공에 이르기까지 입체적인 관측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

○ 기존의 고층기상관측망은 조밀도가 낮아 작은 규모의 구름을 분석하기 

어려웠고, 하루에 2회만 관측하여 심야, 새벽 시간대에 급격히 발달

하는 기상상황을 위성, 레이더 등 간접적인 방법으로 파악해 왔다.

□ 앞으로 기상청은 집중관측자료 활용성 검증을 통해 △지상 △고층 

△해상 등 정규 기상관측망을 촘촘하게 보강하고, 집중관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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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광석 기상청장은 “기후변화로 여름철 기상의 변동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비가 취약한 

심야, 새벽 시간대에 가용 가능한 모든 관측장비를 동원하여 위험

기상감시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국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최신 제공된 

예보를 확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라고 밝혔다.

□ 붙임 : 위험기상 집중관측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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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위험기상 집중관측 모식도

<나라호 및 기상1호 관측경로>

<고층기상관측망>


